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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울로는?

0  바울로의 죄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 울 로 가  율법을 어 

떤 의미로 이해했는가를 알아야 합 니 다 . 그 는  율 법 을  두  가지 측면에 

서 봅니다. 첫 째 ，율법은 거룩하고 의 롭 고  선하다고 합 니 다 (로 마  7, 

12).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토라의 본 래정신을 의미합 니 다 . 토라의 

기본 정신은 무 엇 을  안 하면 안 된 다 는  것이 아 니 라 ，서 로  사랑하고 

나눠주라는 것 이지요.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본래 선 하 다 는  것입니 

다 . 둘 째 ，인간을 얽어매는 것으로서의 율 법 입 니 다 (로 마  7, 6). 이때 

는  조 문 (條 文 )이 란  말을 쓰 지 요 . 바꿔 말하면 체제로서의 율법을 말 

합니다.

그런데 전자의 성격과 후자의 성격이 분리된 것은 아닙너다. 이를 

테면 이혼하지 말라고 했 을  때 이것을 사 랑 하라는 말로 해석해야 율 

법의 본래정신에 부 합 하 는 데 ，이혼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규정만을 

강조함으로써 율법은 죄를 고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. 바리사이 체 

제가 바로 그 와  같 은  것 이 었지요. 바 울 로 는  율 법 과  율법체제의 준수 

를  통한 구 원 을  철저히 거 부 했 는 데 , 이 점에서 그 는  율법체제에 대한 

반체제론자였다고 볼  수  있습니다. 바울로에게 있어서 죄는 체제에 

의해 결정되므로 죄에 대한 거 부 는  곧  체제에 대한 저 항 을  의미합니 

다 . 언어표현이나 논 리체계는 좀  다르지만 이 점에서 바울로는 예수 

와  일치합니다.

이제 바울로가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. 

그 는  죄라는 말을 무려 64회 나  사 용 하 는 데 ，그  말은 두  가지 의미로 

사용됩니다. 하나는 바리사이 체제에 의해 규정된 소위 ‘죄 ’라는 것 

입니다. 다른 한편으로 바울로는 분 명 한  실체로서의 죄를 말합니다. 

그 는  모 든 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죄의 실 체 를  매 우  강조합니다. 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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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로는 우 리 가  하느님과 원수 된 상태에 있다 

고  합니다. 다시 말해 그 는  하느님과의 관계 파탄을 죄로 본다는 것 

입니다.

그러면 하느님과 원 수  된 상태라는 것이 무 엇 이 겠 습 니 까 ? 왜 인간 

은  하느님과 원수 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일 까 ? 인간이 하느 

님의 뜻을 알 수  없어서이겠습니까? 이 물음에 직접 답하기 전에 지 

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.

칼 바르트는 인간이 하느님을 절대로 알 수  없다고 전제하면서 

“하느님을 알 만한 것이 밝히 나타나 있 다 ”(로 마  1，19)는  구절을 

‘하느님을 알 수  없다는 사 실 ’을  알 만한 것이 있다고 해석했어요. 

이것은 억지해석입니다. 바울로는 분명히 유 다  사람에게는 율법이 

하느님의 뜻 을  알 수  있는 근 거 가  되 고 ，율법을 모 르 는  이방인에게는 

양심 (suneidesis) 이 하느님 (의 뜻 )을  알 수  있는 근 거 가  된다고 말 

합 니 다 (로 마  2, 12 이 하 ).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알 수  없기 때문에 

하느님과 원수상태가 된 것 은  아닙니다. 하느님의 뜻 은  토 라 (율 법  ) 

에 나타난 대로 ‘사 랑 하 라 ’，‘서 로  나 누 어 주 라 ’는  것입니다. 그런데 

하느님의 뜻 을 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 인간 안에 근본적으로 

내재해 있다고 바울로는 보 았 습니다. 그 것 을 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 

면 원 죄 이 고 ，요 즈 음  말로 바꾸면 자기 중심적인 소유욕 또 는  독점욕 

입니다. 이것이 바울로가 말하는 근본적인 죄입니다. 이것으로 인해 

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의 관계마저도 파탄 

에 이릅니다. 불트만도 사회구조적인 측면까지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

자 기 보 장 ( _ 己 保 障 )을  스 스 로  마련하려는 것 을  죄라고 보았어요.

이와 같이 이해된 바울로의 죄론에는 세 가지 적극적인 성격이 있 

습니다. 첫 째 ，죄를 추상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체제에 

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봅 니 다 . 구조적인 측면에서 죄를 이해했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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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지요. 즉 ，죄를 율법구조와의 관계에서 본  것 ，그리고 이 세대를 

총괄적으로 죄의 대가라고 본  것이 그것입니다.

둘 째 로 ，죄의 연대성을 강조합니다.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모든 

사람이 죄를 지 었 고 ，예수가 죽음으로써 모 든 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 

었다는 말은 모 든  사람이 죄 가  있다는 식의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죄 

의 연대성이라는 깊은 뜻 을  내포한 말 입니다. 이를테면 어떤 한 사람 

이 도둑질을 했다고 했을 때 그 것 은  단지 그 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

사 회 가  그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 

니 다 .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죄 가  있다는 것이지요.

셋 째 ，그 리스도를 통한 죄의 극복을 말 합니다. 바울로에게 있어서 

죄론과 그리스도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은 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. 

우 리 는  그리스도를 통해 원죄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체제로서 

의 율법에 의해 정죄된 상태에서 해 방 되 어 ，은혜의 현실 즉  자유의 

현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

요 한 과  루 가 는 ?

다음으로 요 한 과  루가의 죄이해를 살펴보려 합니다. 요한의 죄이 

해는 바울로의 죄이해와 비슷합니다. 우선 용어사용에서 비숫합니 

다. 죄인 (hamartolos) 이라는 말을 바울로는 8회 ，요 한 은  4회 쓰 고 ， 

죄 (hamartia) 라는 말을 바 울 로 가  64회 ，요한이 17회 쓰 고  있습니 

다 . 바울로서신과 요한문서의 분량을 감 안하면, 바울로와 요한이 죄 

인과 죄라는 용 어 를  비슷하게 사용한 것 을  알 수  있습니다. 요한에 게 

있어서 대전제는 인간이 원래 죄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입니다. 그러니 

까  모 든  사람이 죄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. 이것은 아마 요한이 영지 

주의 (靈知 主 義 )적 인  발상을 많이 수용한 점 을  보여주는 것이리라 생


